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164-1174,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6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164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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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및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로 자

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자료분석은 IBM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노화불안은 평균 2.94점으로 중간정도 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은 평균 18.29점,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65.5점, 노부모 부양의식은 평균 4.05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07점이었다. 상관분석결과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부

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성

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는 노인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aging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39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4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core for 
aging-anxiety was 2.94, for knowledge about the elderly 18.92, fo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65.5, for participants’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4.05, and for self-esteem 3.07.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ging 
anxiet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and self-esteem. Aging-anxie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gender, living with grandpar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and self-esteem. In view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one of the strategic ways to help college students 
reduce aging anxiety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they can experience positive 
relationship with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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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중 12.2%이며, 2030년 24.3% 수준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 생

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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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향후 더

욱 늘어날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서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노인에 대한 인

식은 노인부양에 있어서 노인보건과 복지의 방향을 결정

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줄 것이다[2].  

현대사회에서 젊음과 관련된 특성에 높은 가치를 두

는 경향이 있어, 노인이 발달적 측면에서 성숙해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합하고 완성해가

는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프고, 약하고, 지치고, 

신체적으로 매력이 없는 등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터 크게 부각시킨다[3]. 인간에게 노화는 자연

스러운 과정이지만, 현대인은 노화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해 할 뿐 아니라 노화를 피하고자 한다[4]. 노화불안

이란 노화과정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우려가 나타난 심

리적 불안상태이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걱

정이나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으로 노화과정 적응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노화불안은 노

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노년의 삶에

도 중요한 요인인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노화불안이 낮은 젊은이들은 노화불안이 

높은 젊은이들에 비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으며 노화를 성공적으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

이 선택한다[6].  

태도는 어떤 특정 대상, 사고,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싫어함 또는 좋아함을 뜻하는 주관적인 평가반응으로 사

람이나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7].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가족, 또래집단, 학교, 대중매체 등 사회화를 통한 인지적 

과정에서 형성된다[8]. 부양이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

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 때 그 때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는 과정으로 한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물질

적, 정신적, 신체적, 서비스적 도움을 얻는 것이다[9]. 자

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느낌으로 주로 주변

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형성되는데, 구체적

으로는 학업능력, 운동능력, 성취, 외모, 사회성 등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화불안은 성별[11,12], 연령

[13,14], 종교[12], 노인과의 동거경험[12,15], 자아존중감

[14], 노인에 대한 태도[16], 노인과 생활경험의 질[12], 노

인에 대한 자원봉사경험[12], 노인에 대한 지식 및 교육

경험[2,17]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대학생[12,16], 중년기 성인

[11,13,15], 노인[14], 사회복지사[18], 임상간호사[19] 등 

다양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그쳤

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한

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및 노화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

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및 노화불안 정도

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및 노화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대

상자가 소속된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SYUIRB2014-149)

를 통과한 후 2014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

지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동의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

어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참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

다. 표본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주요변수 13개의 예측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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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계산했을 때 대상자 수는 189명이었다. 본 논문의 최종분

석에 이용된 대상자수는 239명으로 충분한 수의 대상자

가 확보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20]의 ‘노화불안척

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Suh와 Choi[15]

가 번안한 총 20개의 문항 Likert 5점 척도이다. 4개의 하

위영역 즉 ’노인에 대한 두려움‘(5문항), ’심리적 불안정

‘(5문항), ’외모에 대한 걱정‘(5문항), ’상실의 두려움‘(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8이었으

며, 4가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  

.882, ‘심리적 불안감’,  .743, ‘외모에 대한 걱정’,  .736, ‘상

실에 대한 두려움’,  .604 이었다. 

2.3.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가 노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 Palmore[21]의 Facts on aging 

quiz(FAQ)를 Lim[22]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별로 ‘정

답’은 1점, ‘오답’과 ‘잘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며 총

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에 이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Kuder-Richardson 20(K-R 20)을 사용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617이었다. 

2.3.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Han[7]이 개발한 의미분화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인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과 부정적인 기술을 나타내는 반대되는 형용사 20쌍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제시된 20개의 형용

사 각각에 대하여 노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문항별로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생각

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일관

성은 Cronbach’s alpha=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1 이었다. 

2.3.4 노부모 부양의식

노부모 부양의식(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은 Kim[9]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도

구로 측정하였다. 3가지 하부영역 즉 ‘경제적 부양’(5문

항), ‘정서적 부양’(5문항), ‘서비스적 부양’(5문항)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8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4 이

었다. 하부영역별로 ‘경제적 부양’,  .846, ‘정서적 부양’,  

.783, ‘신체적 서비스 부양’,  .808 이었다. 

2.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Rogenberg[23]의 Sef-esteem 

Inventory를 Jon[2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10

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7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5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

존중감, 노화불안은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실수와 백분

율을 구하였다. 변수들 간에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노화불안

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08세이었으며, 여학생이 

84.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임상실습을 하기 전

인 1-2학년을 저학년,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을 고

학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52.7%

였으며, 도시에서 성장한 학생이 81.6%로 다수를 차지하

였다. 현재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은 7.9%에 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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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numbers) Minimum Maximum Mean±SD Item Mean

Aging anxiety (20) 20 90 58.78±10.14 2.94±0.51

  Fear of old people (5) 5 25 14.82±3.66 2.96±0.73

  Psychological concerns(5) 5 25 13.18±3.09 2.64±0.62

  Concern about appearance(5) 5 24 15.26±3.77 3.05±0.75

  Fear of loss (5) 5 23 15.53±3.22 3.11±0.64

Knowledge about the elderly (25) 8 24 18.29±3.17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20) 29 95 65.50±8.93 3.27±0.45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15) 43 75 60.69±7.39 4.05±0.49

  Economic supporting (5) 14 25 21.51±2.61 4.30±0.52

  Emotional supporting (5) 12 25 19.05±3.15 3.81±0.63

  Physical service supporting (5) 13 25 20.13±2.99 4.03±0.60

Self-esteem (10) 20 40 30.70±4.32 3.07±0.43

[Table 2] Subjects’ Level of Aging anxiety, Knowledge, Attitude, Supporting awareness, Self-esteem    (N=239)

과거에 노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81.6%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신이 부양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9%가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Age 21.08±2.58

Gender
Men 38 (15.9)

Women 201 (84.1)

School year
1～2 108 (45.2)

3～4 131 (54.8)

Religion
Have 126 (52.7)

Don’t have 113 (47.3)

Growth region
City 195 (81.6)

Country 44 (18.4)

Living with the elderly at 
present

Yes 19 (7.9)

No 220 (92.1)

Lived with the elderly in the 
past

Yes 124 (51.9)

No 115 (48.1)

Supporting awareness of 
parents

Yes 195 (81.6)

No 44 (18.4)

Experience of volunteering 
for elderly

Yes 117 (49.0)

No 122 (51.0)

3.2 대상자의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노화불안은 최소 20점부터 최고 90점까지 

큰 차이를 보였고,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58.78±10.14점

이었으며, 문항평균 5점 만점에 2.94±0.51점이었다. 노화

불안의 4개 하부영역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3.11±0.64), 

‘외모에 대한 걱정’(3.05±0.75), ‘노인에 대한 두려

움’(2.96±0.73), ‘심리적 불안정’(2.64±0.62) 순으로 높았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최소 8점부터 최고 24점

이였고, 총점 25점 만점에 평균 18.29±3.17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최소 29점에서 최고 95점이었고, 

총점 100점만점에 65.50±8.93점이었으며, 문항평균 5점 

만점에 3.27±0.45점이었다. 

대상자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최소 43점부터 최고 75

점이었고, 총점 75점 만점에 60.69±7.39점이었으며, 문항

평균 5점 만점에 4.05±0.49점이었다.  노부모 부양의식의 

3개 하부 영역 중 ‘경제적 부양’의 문항평균(4.30±0.52)이 

‘정서적 부양’(3.81±0.63)과 ‘신체적 서비스 부

양’(4.03±0.60)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최소 20점부터 

최고 40점이었고,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 30.70±4.32점이

었으며, 문항평균 4점 만점에 3.07±0.43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

식 및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비교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대한 문항평균은 5점 만점에 

2.94±0.51점이었고, 성별, 종교유무, 과거 노인과 동거경

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화불안은 남성보

다 여성이(t=-3.814, p<.001),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종교

가 없는 사람이(t=-3.704, p<.001),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

이 있는 경우 보다 없는 경우에(t=-2.450, p=.015) 유의하

게 높았다. 그 외 대학 수업연한, 성장지역, 현재 노인과 

동거유무,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유무, 노인 대상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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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Aging anxiety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Self-esteem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en 2.66±0.46 18.34±2.96 3.36±0.39 4.03±0.49 3.25±0.41

Women 2.99±0.50 18.28±3.21 3.26±0.46 4.05±0.49 3.04±0.43

t (p) -3.814(<.001) 0.113(.910) 0.446(.656) -0.197(.844) 2.797(.006)

School year

1～2 2.90±0.45 16.49±3.10 3.37±0.47 4.15±0.50 3.09±0.44

3～4 2.97±0.55 19.77±2.37 3.20±0.41 3.96±0.48 3.06±0.43

t (p) -0.974(.331) -9.049(<.001) 2.988(.003) 2.974(.003) 0.514(.608)

Religion

Have 2.83±0.48 18.37±3.06 3.30±0.47 4.11±0.49 3.10±0.43

Don’t have 3.06±0.51 18.20±3.30 3.24±0.42 3.98±0.49 3.04±0.44

t (p) -3.704(<.001) 0.393(.695) 1.093(.276) 1.993(.047) 1.154(.250)

Growth region

City 2.96±0.51 18.29±3.29 3.26±0.44 4.02±0.49 3.06±0.44

Country 2.85±0.50 18.27±2.61 3.34±0.48 4.18±0.50 3.14±0.39

t (p) 1.259(.209) 0.043(.966) -1.086(.278) -2.060(.041) -1.125(.262)

Living with the elderly 
at present

Yes 2.76±0.39 18.53±3.12 3.45±0.48 3.88±0.29 3.01±0.42

No 2.95±0.51 18.27±3.18 3.26±0.44 4.06±0.50 3.08±0.43

t (p) -1.605(.110) 0.340(.734) 1.791(.075) -2.397(.023) -0.684(.495)

Lived with the elderly in 
the past

Yes 2.86±0.52 18.50±3.05 3.29±0.43 4.06±0.45 3.04±0.43

No 3.02±0.48 18.06±3.29 3.26±0.46 4.03±0.54 3.10±0.43

t (p) -2.450(.015) 1.071(.285) 0.627(.532) 0.584(.560) -0.965(.336)

Supporting awareness 
of parents

Yes 2.93±0.49 18.14±3.14 3.31±0.45 4.09±0.47 3.05±0.43

No 3.00±0.58 18.95±3.23 3.10±0.41 3.85±0.55 3.16±0.43

t (p) -0.897(.370) -1.548(.123) 2.962(.003) 2.992(.003) -1.554(.122)

Experience of      
volunteering for    
elderly

Yes 2.90±0.50 17.97±2.98 3.30±0.48 4.12±0.48 3.10±0.43

No 2.97±0.51 18.60±3.32 3.25±0.41 3.98±0.49 3.04±0.44

t (p) -1.027(.305) -1.547(.123) 0.938(.349) 2.228(.027) 1.012(.313)

[Table 3] Differences of Aging anxiety, Knowledge, Attitude, Supporting awareness, Self-esteem of the Subjects 
(N=239) 

사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20문항의 20점 만점에 

평균 18.29±3.17점이었으며, 고학년이(t=-9.049, p<.001)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문항평균이 5점 만

점에 3.27±0.45점이었고, 저학년이(t=2.988, p=.003)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노인 부양의식의 문항평균은 5점 만점에 

4.05±0.49점이었고, 저학년이(t=2.974, p=.003), 종교가 있

는 경우(t=1.993, p=.047), 성장성장한 지역이 도시가 아

닌 경우(t=-2.060, p=.041),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경우

(t=-2.397, p=.023),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있는 경우  

(t=2.992, p=.003), 노인 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 는 경우

(t=2.228, p=.027)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

자의 자존감은 총점에 대한 문항평균이 5점 만점에 

3.07±0.43점이었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t=2.797, 

p=.006)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다른 요인에 따

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r=-.479, 

p<.001), ‘노부모 부양의식’이 적을수록(r=-.337,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r=-.413, p<.001) 노화불안이 높

게 나타났다. 노화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

은  ‘노인에 대한 태도’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

인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 반면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부모 부양의

식’(r=-.184, p=.004)은 낮아서,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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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31.844 8.114 16.249 <.001

Age -.478 .206 -.126 -2.319 .021 1.223

Gender
(ref:: men) 3.089 1.389 .116 2.224 .027 1.128

Religion -1.923 1.006 -.098 -1.912 .057 1.091

Living with grandparents (ref: no) -2.674 .985 -.136 -2.715 .007 1.049

Knowledge about the elderly .308 .165 .100 1.866 .063 1.186

Attitude toward the elderly -.295 .048 -.330 -6.190 <.001 1.179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242 .072 -.182 -3.345  .001 1.230

Self-esteem -.765 .120 -.332 -6.385 <.001 1.122

R
2
= .453, adj R

2
= .434,  F=23.50 (p<.001)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factors influencing aging anxiety                          (N=236)

였다. ‘노부모 부양의식’(r=.352, p<.001)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r=.244, p<.001)이 높을수록, ‘노인에대한 태도’

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의식(r=.145, p=.025)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9)

Variables  
1 2 3 4

r (p) r (p) r (p) r (p)

1. Aging anxiety   1

2. Knowledge about  

  the elderly

.071

(.277)
1

3. Attitude toward 

  the elderly

-.479

(<.001)

-.043

(.511)
1

4.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337

(<.001)

-.184

(.004)

.352

(<.001)
1

5. Self-esteem
-.413

(<.001)

.063

(.329)

.244

(<.001)

.145

(.025)

3.5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

관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고, Durbin- 

Watson 지수가 1.875이므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

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고, 

VIF 지수가 1.049 ～ 1.230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

하기에 적합하다.  

이상값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DFFIT 값을 검토한 결과, 표준화 잔차는 기준값인 3보

다 큰 데이터 3개(3.71732 ～ 3.57138) 있었고, DFFIT 값

은 기준값이 절대값 2보다 모두 작았다. 잔차의 등분산성

에 대한 검정은 ZRESDID-ZPRED 그래프를 살펴보았고, 

표준화된 잔차의 등분산 그래프가 ±3 이내에서 불규칙적

으로 나타났다. Kolmogorov-Smirnov 검정(Z=.557, 

p=.916)에 의한 정규성검정은 p>.10 으로 정규성과 등분

산 가정을 모두 만족하므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에 적합하다. 위의 DFFIT 값이 3 이상인 3개의 데

이터를 삭제하고 23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다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

(B=3.089, p=.027)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B=-.478, 

p=.021), 노인과 함께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B=-2.674, 

p=.007),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을수록(B=-.295, 

p<.001), 노인부양의식이 낮을수록(B=-.242, p=.001), 자

아존중감이 낮을수록(B=-.765, p<.001) 노화불안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노인동거경험, 태도, 

지식, 노인부양인식,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3.4%이다. 독립변수 중 자아존중감(β=-.332)

이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노인에 대한 태

도(β=-.330), 노인부양의식(β=-.182)의 순으로 노화불안

에 영향을 주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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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다다른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환경 속에서 앞으로 노부모세

대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는 젊은 세대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노화불안 정도는 문항평균 5점 만점에 2.94

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았으나, 하위영역 중 ‘상실

에 대한 불안’은 3.11점, ‘외모에 대한 걱정’은 3.05점으로 

전체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구에서 문항평균이 2.92점으로 

유사하였으나 하위영역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문항평균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실에 대한 불안’은 

2.86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또한 대학생 840명을 대

상으로 한 Kim[12]의 연구에서도 노화불안의 문항평균 

점수는 2.84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상실에 대한 불안’이 

2.98점으로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40～50

대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Suh와 Choi[15]의 연구에서 

총 평균 59.94점, 20～50대 간호사(20대가 94%) 170명을 

대상으로 한 Jeon[19]의 연구에서 총 평균 59.93점으로 

본 연구의 노화불안 전체 평균 58.78점 보다 높았다. 20～

40대 사회복지사(평균연령 30.34세) 136명을 대상으로 한 

Choi[18] 의 연구에서 문항평균은 3.13점이었고, 하위영

역 중 ‘심리적 불안감’이 3.45점으로 다른 군에 비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20～50대 성인남성(평균연령 38.06세) 

315명을 대상으로 한 Ki[13]의 연구에서 문항평균 3.05점

이었고, 하부영역 중 ‘심리적 불안정’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다. 65세이상 노인 466명을 대상으로 한 Kim, Kim, 

Kim과 Lee[22]의 연구에서는 문항평균 2.77점이었고, 하

위영역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3.34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증가하면서 노화

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작 노인의 노화불안

은 가장 낮았다. 노화불안이 자신의 개별적인 노화과정

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걱정이 불안상태로 나타나는 것

이므로 이미 노인이 된 시점에서는 노화가 불안하기 보

다는 당면한 일상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여성이, 종교가 없고, 과거 노

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12]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

과 고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노인대

상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에 비해 노화

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Kim[12]의 연구에서는 노인관련 교

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노화불인 유의하게 높았

으며,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학생이 노화불안이 높게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Kim[12]은 

5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84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간호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비

해 더 큰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노

인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Choi[18]의 연구에서 미혼인 경

우 기혼자에 비해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높았고, Ki[13]의 

연구에서 학력이 고졸인 경우 전문대 및 대졸, 대학원이

상인 대상자에 비해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Suh와 Choi[15]의 연구에서 40대에 비해 50대가 종교가 

없는 사람의 경우, 고졸학력인 경우, 월수입 및 경제적 상

태가 낮은 경우, 주관적 건강지각을 바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및 직업과 관계없이 

여성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노화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

었고, 학력과 경제적 수준은 관련된 변수이므로 둘 다 낮

은 경우에 노화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평균 

18.29점이었고, 평균 정답률은 73.16%로 나타났다. 여대

생 379명을 대상으로 한 Kang, Jung과 Kim[2]의 연구에

서 25점 만점에 평균 10.21점으로 평균 정답률 40.9%이

었으며, 2,814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Park[25]의 연

구에서도 25점 만점에 평균 10.63점에 정답률 42.5%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현저히 지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

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고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대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한 Lee, Ahn과 Yune[17]의 연

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혹은 과거에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

는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이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

해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그러나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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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본 연구에 비해 대상자 수가 많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간에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50점이었으며, 이것은 대학생 397명을 대상으로 한 

Lee[26]의 연구에서 64.8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중립

적인 태도 점수의 범위인 50～70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

었다. 대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한 Yang[27]의 연구에서 

문항평균 3.06점, Park[25]의 연구에서 3.08점, Choi[18]의 

연구에서 3.18점으로 본 연구의 문항평균 3.27점 보다 약

간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3점 범위의 중립적인 태

도 점수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Han[28]은 초등

학교 2학년생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691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

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7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등이

상의 경우 62.03～62.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초등

학교 저학년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 중립적인 태도 점수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노인에 대한 태도 도구문항이 6점 

혹은 7점 척도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어 직접 비교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노인 이

용시설 및 노인대상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며[29] 노인

들을 위한 혹은 노인들과 더불어 일하는 직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간호대학

생는 임상현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을 돌

보는 전문직에 종사할 예비간호사로서 노인과 노화과정

에 대한 지식 및 긍정적인 태도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의식은 75점 만점에 평균 

60.69점, 문항평균 4.05점이었으며, Park[25]의 연구에서 

문항 평균 3.68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Kim[9]의 연

구에서 문항평균 4.0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Yang[27]의 연구에서 4.11점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

다. 3개의 연구 모두 부양의식의 하부영역에서 경제적 부

양, 서비스적 부양, 정서적 부양 순으로 부양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노부모 혹은 노인들

에게 대화를 하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을 처

리하거나 잔소리에 공손히 대답하고, 집안 대소사를 상

의하고 노부모를 집안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갖게 해드리

는 등의 정서적인 부양의식은 낮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병원비, 여행비, 축의금, 생할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가족 제도 하에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부양의

식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젊은 세대

들의 의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0.70점으로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 평균 29.50점

으로 유사하였고, 대학생 2007명을 대상으로 한 

Hong[31]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본 연구의 3.07점 보다 

높았고 Cho[32]의 연구에서는 24.0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Chung[3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서 노인부양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부양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자아존중감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

양의식,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Kim[16]의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태

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에 대한 지식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34] 본 연구를 지지

하였다. 또한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의 하위영역

과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을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

서는 노화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적어 본 연구와 달랐다. 노인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서 

더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막연히 불안을 느

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

고 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자아존중감이 유

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

였다. 즉 중년성인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노화불안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을 가치있

게 여기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성인일수록 노화불

안도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2,16,25]에서도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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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지지하였으나, Kang, Jung과 Kim[2]의 연구에서 노

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

한 지식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

다. 노인에 대한 많은 지식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 유무는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는데, 

Park[25]의 연구에서도 지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의 모

든 하부영역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

였다. Yang[27]의 연구에서도 노화지식이 높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노화과정에 대한 교육과 노

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노인동거경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

식, 자아존중감이었다. 65세이상 노인 466명을 대상으로 

한 Kim, Kim, Kim과 Lee[1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에 유의한 영향(β=-.275,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노화불안 사이에

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면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m[16]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는 노화불안에 유의한 영향(β=.188, p<.001)을 미

쳤다. Kim[12]의 연구에서는 노인대상자원봉사 경험 유

무((β=.109, p<.001), 성별(β=-.114, p<.001), 노인과 생활

경험의 질(β=-.347, p<.001) 등이 유의하게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노인대상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 여성이 노인과 생활경험의 질이 나쁠수록 노

화불안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

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는 노인과 긍정적인 유대관계

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화불안에 대한 연

구가 소수에 그쳐 문헌을 통해 비교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개대학의 단일

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체 대학생에

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향후 보다 폭넓고 다양한 

대학생을 대상자로 하여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로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화불안 도구 또한 국

내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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